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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타마 교구의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께 

 

주님의 성탄, 그리고 새해 축하 인사드립니다.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루카 2:14b) 

 

 오늘, 설날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입니다. 또한 ‘세계 평화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 해의 처음, 특히 성모 마리아님의 전구에 의해, 세계의 

지도자들이 교황 프란치스코의 평화에의 요청에 답하여, 더욱 진지하게 지혜와 

힘을 모아,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도록 기도합시다. 

 우리는, 작년 11 월, 교황님의 방문을 받고, 기쁨 가득히,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 수도원, 학교, 각 시설, 그리고 가정에도, 교황님의 

포스터나 달력이 걸리고, 개인적으로 찍은 사진이나 기념품이 소중히 간직되어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교황님이 우리들을 향해 

말씀하신 메세지를 하나하나 마음에 새겨, 새해를 보냄에 있어 그것을 현실화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자연을 소중히 합시다.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올해의 첫 날에, 하나를 저에게 고르라 하시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평화의 도구가 되도록’ 이라 말씀하신 것 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생활하는 장소에서, 여러가지의 다름을 넘어서, 

설령 작은 것 일지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서로 생각하며 그것을 

실행한다면 매우 행복한 일 일것 입니다. 

 ‘평화의 도구가 되는 것’을 위한 훌륭한 길의 하나는, ‘살아있는 모든 것의 

집이 되는 지구’를 소중히 하고, 지키는 것이라고 교황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의 은총을 받은 일본에서도, 광대해져만 가는 경제활동 때문에, 

환경파괴는 위기스런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다, 해변의 

모래사장의 모습 하나 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지구는 바다에 의해 살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의 많은 것은 

바다를 건너는 배에 의해 운반되어 지고 있습니다. 해류의 흐름에 의해 바다의 

생명이 풍성함이 주어지고, 거기에서 태어나는 많은 종류의 생명들이 우리의 

생명을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33 년간 살았던 아르헨티나와 비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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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소중히 하는 활동은 일본이 훨씬 앞서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의식은 완전히 부족하고, 일치된 협력, 노력이 더욱 필요 합니다. 

 자연을 소중히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마태오 22:36-40) 라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해야 할 계명과 깊이 관련 

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벽을 넘어, 모든 이들에 있어서의, 공통되 긴급한 과제 

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각 성당에 있어, 각 가정에 있어, 그리고, 지역의 

모든이와의 교류의 장에 있어서, ‘자연을 소중히’ 하는 활동에 대해 무언가 

연구하여, 실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새해가 참되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기를, 하느님의 풍성한 축복을 

기도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성모 마리아님으로의 신뢰가 한층더 깊어지도록 

기도 합시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바티칸에서 교황님 알현. 두 개의 켄다마(けん玉)를 교황님께 선물드림. 

 

2020 년 새해에 

마리오 야마노우치 미치아키 주교 

 

 


